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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 리 말

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2005년 6월 20일의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 의하여 설

립하기로 합의되고, 그 후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6월 23일에 발족되었다. 제2기 

위원회 중에서 제1분과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고대 한일관계사의 학설과 해석의 현상과 

문제점을 공동으로 조사･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.

이 제1분과는 한일 쌍방 3명씩 합계 6인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, 제1기에는 연구기

간의 문제로 검토하지 못했던 시대를 주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. 그 결과, 고고학이 대상

으로 하는 시대부터 고대 말인 9세기 말까지의 한일관계사를 길게 고찰하게 되었다. ‘고

대 한일관계의 형성과 변천’이라는 大主題를 설정하고, 이를 (1) 3세기 이전, (2) 4~6세

기, (3) 7~9세기로 나누어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다.

약 2년 반 동안 먼저 연구 과제와 분과 운영방침을 정한 후, 총 17회의 합동분과회의

를 개최하였다. 그 가운데 한일 각 위원들은 대체로 예정대로 각 과제를 검토하였고, 그 

성과를 상호 간에 보고하고, 토의를 진행해 왔다.

연구기간 종료를 앞둔 2009년 8월에는 각 위원들이 각 주제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 제

기를 하여 좌담회를 열었다. 그 밖에 합동분과회의 개최지에서는 연구 주제와 깊이 관련

된 사적, 유적, 고고･문헌자료에 대해서 현지 연구자들의 협력을 얻어 공동조사와 의견

교환을 하였다. 이러한 공동연구와 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교환으로 한일의 학설의 

現狀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과 이해를 상호 간에 심화시킬 수 있었다.

이 보고서는 이렇게 추진된 2년 반의 공동연구의 성과로서 각 위원 개인의 조사･연구 

성과로서의 논문과 좌담회 토론문, 그리고 활동기록을 정리하였다. 고대 한일관계사의 

학설은 문헌･고고 연구자들이 매일매일 연구에 정진하여 점진적이기는 하나 진보하고 

있고, 이 연구보고는 양국에 있어서의 연구의 현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. 역사와 문화뿐

만 아니라 학술 각 분야에서 학술 교류가 왕성해지고 있다. 그 가운데 역사 분야의 연구

는 국가와 민족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.

이 보고서가 고대의 한일교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분들에게 활용됨으로

써 한일 양국에 있어서의 교류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진전되고, 역사인식의 상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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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해가 심화되게 된다면 다행이겠다.

끝으로 이 2년 반 동안 공동연구회의 개최와 유적･자료 조사에 협력해 주신 양국의 

여러 기관과 그 밖의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. 또, 사무국으로서 제1분

과의 지금까지의 운영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한국측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사무

국, 그리고 일본측 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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